
환경단체, 석유화학 해양투기 비판
롯데․금호석유화학, 비용절감 위해 신청 … 항의방문·불매운동 위협

환경단체들이 석유화학기업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10월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케미칼 등 일

부 화학기업들의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4년부터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중단하는 정부 정책에도 롯데케미칼 등 일부 대기업

들이 <육상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들어 해양투기를 계속하

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투기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적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라며 “해양투기를

연장하는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항의방문,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 따르면, 롯데그룹, LG디스플레이, 금호석유화학, SK그룹, 대상, 삼양, 효성 등은

코스트 절감을 위해 해양투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연장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2013년 11월

초 연장허가 대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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